
내 배 째라 

(혼외정사 2)



밤 9시가 넘은 시각에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장년의 남자가 부인을 데리고 병원에 왔

다. 부인은 시선을 허공에 둔 채 무어라 말을 해도 대답이 없었다. 

남편은 “아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다.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

가?”라며 애써 부인의 증상과 그것의 의미를 축소시켜 가려고 애쓰는 듯한 인상이었다. 

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집요하게 추궁하자 남자는, 

“저, 제가 좀 사귀는 여자가 있었는데, 그 여자가 소갈머리 없이 집을 찾아왔다지 뭡니까. 

뭐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.”



첫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자기 회사의 경리를 보던 아가씨와 눈이 맞았는

데, 그 아가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딴 곳에 집을 장만하여 들어 앉혀 

버린 것이었다. 물론 낮 생활은 본 부인과 자식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부쳐졌다. 그리하는 

사이에 그곳에서도 아이가 둘씩이나 태어났다. 

당시에 건설업이 호경기라서 그랬는지 원래 돈 많은 사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남

자가 아침에 옷 갈아입고 출근하여 회사일 잠깐 보고 둘째 부인에게 가서 낮 시간을 보내는 

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다. 퇴근 시간이 되면 그는 또 의젓하게 부인과 아이들이 있는 

진짜 자기 집으로 퇴근을 하였으니까. 그래서 그 남자는 이쪽저쪽 사이좋게 번갈아 가며 다

섯 아이를 출산한 것이었다. 

말썽이 난 것은 작은집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어 ‘뿌리’의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

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.  

둘째 부인은 “내 청춘은 그랬다 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후레자식을 만들지 않겠노라”며  

입적(入籍)을 요구해 왔지만 남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었다. 결국 화가 치밀 대로 

치민 그녀는 본 부인의 집으로 쳐들어 온 것이었다.

“네 남편이 내질러 놓은 새끼들이 둘 더 있다.  호적에 올리고 끝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느

냐?”라고 난리를 쳤다. 거기에다, 

“등신 같은 게 지 서방이 낮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눈치조차도 못 챘더란 말이냐?”

라며 폭언과 비아냥거림을 퍼부은 것이었다. 먼저 난 머리보다 나중 난 뿔이 더 무서운 한 

판 승부였다.




